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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14-2 부 (누가복음 12:13-21) 

 

누가복음  12:13-21 (부유한 우매자) 

 
7)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라 부르는데, 이 사람의 영혼을 포함한 

그의 “인생 자체”를 뜻한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넘쳐나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한, 좋은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 

 

 

8)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게다가 넘쳐나는 물질들을 자신만을 위해 

쓰며, 모든 것에 만족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결국 아무와도 상관없는 

삶의 끝에 자신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부르시며, 예수님께서는 4 가지의 “어리석다”라는 희랍어들 

중에서- 생각이 없는/비이성적인/비논리적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어리석은/짐승과 같은-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어리석은/짐승과 같은) 

여기에서 쓰신다 (참조: 누가복음 24:25, 로마서 1:14, 갈라디아서 3:1 & 3, 

디모데전서 6:9; 에베소서 5:15; 마태복음 5:22, 23:17;누가복음 12:20). 

 

 

9)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요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부요한 우매자가 하는 모든 행위 즉, 자신이 계획하고, 쌓아두고, 부를 축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밝히신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일하며, 계획하고 행동한 것이다.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1)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유산의 분배를 도와 달라고 청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중심으로 산다. 

 

 

2) 타인과 가진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정의를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도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의 요구를 들어 주실 때, 그가 

가진 인간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아예 완전히 끝나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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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물질들을 넘치게 주시기도 하신다. 더군다나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당분간 빌려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빌려 주신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 가신다. 이 부요한 우매자는 자신의 재산도 

생명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생명도 이 모두를 

당분간 빌려주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위해 사용해야 한다. 

 

 

4) 누구든지 넉넉하게 물질을 가지고 살면, 안전하고 좋은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그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판단하신다. 

 

 

5) 이 부자는 자신의 넉넉한 물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족 간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기능을 모두 스스로 끊어 없애버린 셈이다. 더 

불쌍한 것은, 아직 자신이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스스로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전히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도 없거나 어긋나게 되며,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낙인이 찍힌다. 

 


